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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9. 4.(토) 오전 9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21. 9. 3.(금) 담당부서 체육협력관 스포츠유산과

담당과장 김석일(044-203-2791) 담 당 자
사무관 정내훈(044-203-3165)
주무관 안혜진(044-203-3166)

‘태권도, 우리 모두 챔피언!’ 태권도의 날 기념하다
- 9. 4. 제14회 태권도의 날 기념, 코로나로 침체된 태권도계에 희망 전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세계

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등과 함께 9월 4일(토),
‘태권도, 우리 모두 챔피언!’이라는 표어로 ‘제14회 태권도의 날’을 온라인

으로 기념했다.

‘태권도의 날’은 2008년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 태권도가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1994년
9월 4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일을 기념하기 위해 법정 기념일로 

지정한 날이다.

특히 최근 2020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보여준 태권도 선수들의 

자신감 넘치는 경기 모습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이번 도교올림픽 시상대에 올랐던 21개국의 선수들의 모습은

태권도의 세계적인 위상을 한눈에 보여주었다.

문체부 황희 장관과 5개 태권도 기관·단체장들은 올해 태권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영상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태권도계와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태권도진흥 유공자 12명에게 문체부 

장관상을 시상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올해 9월 4일 캘리포니아주 ‘태권도의 날’
제정을 기념해 행사를 연다. 이에 문체부는 기념행사에서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을 선보이고 태권도의 날 제정에 기여한 데이브 민 의원, 샤론

쿼크 실바 의원, 최석호 의원과 박동우 보좌관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 사무관 정내훈(☎ 044-203-3165), 

주무관 안혜진(☎ 044-203-316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